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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스펜서와 경전

스펜서는 잠자기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잠을 잘 못 

잤느냐고 묻자, 스펜서는 생각에 잠기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밤마다 하는, 가족 몰몬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스펜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밤에 잘 자지 못한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왜 잘 자지 못했던 거니?”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우리는 밤에 경전을 읽지 

않았어요. 전 경전을 읽을 때 오는 느낌이 좋아요.”

스펜서는 밤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과 화평, 

그리고 성신의 인도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경전을 읽기 좋아하니 난 항상 읽지요 내 마음속에 경전 

참됨을 증거하는 간증 자라네”(어린이 노래책, 66쪽)

아내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님은 가족과 함께 날마다 경전을 

읽으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고 싶었기에 부부가 함께 경전을 읽고 나중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우리 집에는 막내인 스펜서를 포함해 

자녀가 다섯으로 늘었습니다.

스펜서가 여섯 살이던 어느 날, 아내와 저는 보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스펜서 곁에 앉아 우리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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